
민중언어와 그리스도교

1. 민중언어

말의 전승에는 크게 두  가지 길이 있다. 하나는 입에서 입으로 전 

하는 길 이 고 ( P傳 )，또  하나는 문 서 로  전하는 길이다. 민중의 언어는 

구전적인 것이 특징이다.

구전적 언어의 특징은 이야기형식이다. 이른바 민 담 (民 譯 )이  그것 

이다. 민담은 논리적 전개를 하거나 개 념 과  개념을 점철하는 따위의 

말이 아니라 삶 의 , 그리고 삶에서 나온 언어이다. 그것은 삶에서 생 

긴 일 또는 삶에서 느껴진 일을 그대로 서술하되 논리 따위의 틀에 

매이지 않는다. 민담은 체험적이지 사변적이 아니다.

혹자는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머 리 ，중 심 , 꼬리로 가려내기도 하지 

만 (이 른 바  학자들이 하는 작업이 이런 것 이 다 )，이야기를 하는 사람 

또  전승하는 주 체 는  그중의 어느 부분에만 초점을 두 려 는  의도가 없 

고 , 그  이야기를 전체로서 전승한다. 그 것 은  마치 삶  자체를 객관적 

으 로  분석하는 경 우 ，핵심과 준비적인 단계, 부수적인 면 따위로 가 

려내볼 수도 있으나 삶은 연속적인 것이기에 그렇게 끊어내거나 경 

중을 두어 다룰 수 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 이렇게 이야기 자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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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와  같이 유기적인 것으로서 통 째 로  의 미 가  있는 것이다.

이야기는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일수록 원형이다. 이런 전제에서 

볼  때 가장 순수한 언어는 태아의 첫 울음소리일 것 이 다 . 이 어린것 

의 첫 울 음소리는 원천적 자 기 표 현이다. 그  다음에는 공기의 온 도 ， 

몸에 접촉되는 물질의 적 합 성 ，어머니의 체온 따위의 상황과 그리고 

본능이 요구하는 것의 적응도에 따라 울 거 나  웃게 된 다 . 그 발성은 

상황에 대해 조건반사적인 것으로써 경험세계의 표 출 을  의 미한다. 

이런 어린이가 돌이 될 무렵이면 한마디씩 말 을  배우기 시 작 한 다 . 젖 

만  먹는 동 안 은  ‘ n ’ 발음의 엄마를, 이가 생겨 약간 딱딱한 것을 먹 

기 시작하면 ‘ u ’ 발음의 아빠를 위시해서 점 차  순수하게 체험한 것 

을  기존언어에 맞추기 시 작 한 다 . 물 론  어른들이 엄마라는 이름에서 

아는 내용과 아기가 느 끼 는  것 과 는  다 르 다 . 아기에게는 그  느낌이 주  

요 ，그  말은 보완적인 비 중  이상일 수  없다.

어린이의 말은 단 조롭다. ‘그 리 고 ’ ‘그 러 니 까 ’ 따위의 접속사가 없 

다 . 그런 접 속 사 가  없을수록 그  말은 순 수 하 다 . 순 수 하다는 말은 삶 

에 직결된 표현이란 뜻 이 다 . 외마디 소리일수록 ‘자유로운 표 현 ’이 

다 . 이 말은 그것 자체가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은 ‘발 언 ’이라는 뜻 

이다. 그런 의미에서 주 체 적 이 며 ，독 립 적 이 다 . ‘그 리 고 ’나  ‘그러니 

까 ’ 따위 가  구사되 기 시 작되 면 벌써 ‘ 그 리 고 ’ 다음의 말 은  그전의 것 

에 매 여 버리며, 더욱이 ‘그 러 니 까 ’가  사용되면 ‘그 러 니 까 ’ 이후의 말 

의 내용은 그전의 것에 완전히 의존해 있기 때문에 벌써 구 속 을  받고 

있 고 ，그만큼 경험적 현실과는 거 리 가  생기게 되는 것 이 다 . 이런 과 

정으로 말은 삶에서 점 차  멀어지게 되 는  것이다.

이렇게 삶과 거 리 가  생긴 언어가 기 존문화를 이루어서，어린것이 

커갈수록 그 를  완전 포위해버리므로 그의 말은 그의 삶에서 점점 멀 

어지기에 이른다. 이래서 문화적 상황 여하가 그의 말의 성격을 크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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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우하는 것이다. 이런 의미에서 민중의 언어란 삶의 최단거리에 있 

는  언어를 말한다. 즉  그  이야기체의 구전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 

이다.

2. 한 국  혼의 전 승 자

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사 람 들  중에서 한국민이 그  민족적 고유성 

을  유지한 것이 수수께끼라는 소리를 자 주  듣게 된다. 중국대륙과의 

관계를 역사적으로 볼  때에도 그것은 수수께끼 같다. 왜냐하면 정 치 ， 

군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측면에서 볼  때 자주적일 수  없 었 고 ， 

사대주의가 역대의 정치원칙처럼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이다. 사계 

(史 界 )에 서 는  한국 민족주의가 대 (對 》중국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 없 

다는 주장이 있다.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수용자세에서 찾 

아볼 수  있다. 무엇보다 한 문 화 (漢 文 化 )에  대한 추 앙자세는 철저히 

사대적이었다. 중국대륙의 기상도는 즉 각  한반도에 영향을 주 었 고 ， 

한국 지배층이 이끄는 정 치 는  중국대륙을 감지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

잘하는 것을 최선의 길로 알았다. 그것은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

생활에서 그 러 했 으 며 ，종 교 와  윤리의 기준도 그쪽에서 찾았던 것이 

다. 그러므로 얼마나 대륙적이냐가 바 로  계층성의 표 시 가  되었다.

한문이 우리나라의 관용어로 받아들여진 지는 수천 년을 헤아린 

다 . 그리고 관용어에 대한 지적수준 여하가 바로 계층성의 구체적 척 

도 였 다 .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유산이란 몽땅 한문으로 되 어 있으며， 

정치제도나 생활양식도 모방적이었다. 때때로 중국대륙의 세력에 반 

한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중국대륙의 세력이 바뀔 때 그  전의 종주국 

에 대한 신 표 (信 表 )였 을  뿐이지 주체성의 발로라고 볼  수 는  없다. 그


